
아시아나케이노 해고노동자와 함께하는 사순절 금식기도회
첫째 날 공동기도문

“너는 또 네 이웃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까지 이익을 보려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레19:16)

주님께서 온 몸으로 고난을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사순절 첫째 주 첫

째 날입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지낸 지 사흘 만에 당신께

서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당신은 떠나셨지만 그리스도의 영

으로 다시 오셔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영으로 오신 주님은 당신을 믿는 이

들의 삶의 자리에 현존하시며 오늘 이 자리에 임재 해 계십니다. 

주님, 당신의 말씀이 진리라면, 지난해 5월 해고당하여 길거리로 내몰린 

아시아나케이오 자매와 형제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모습으로 함께 계심을 믿습니

다. 주님, 당신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부당하게 해고된 이들을 다시 

일으켜 당당하게 일터로 돌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당신께서는 지금 아시아나

케이오 노동자들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고난과 능욕과 수치와 모멸을 당하고 계

십니다. 이분들과 함께 고난당하시는 당신을 우리가 만나게 해주소서. 

십자가의 고난을 지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 당신의 승리는 일터에서 쫓

겨나 오늘도 길거리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투쟁하는 해고노동자들의 승리가 됨

을 믿습니다. 해고의 올무를 벗어나 일터로 돌아가는 자매와 형제들의 일상의 부

활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를 통해 체험하게 될 당신의 부활의 신비임을 굳게 믿

습니다. 당당하게 일터로 복귀하는 그날까지 이분들을 지켜주시고 승리의 길로 이

끌어 주옵소서. 

“너는 또 네 이웃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까지 이익을 보려 해서는 안 된다. 나

는 주다.” 말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부당한 해고는 살인이라는 사실을 외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